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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띠’와 ‘뙤약볕’의 어원
김무림 ․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뜨겁게 작열하는 피서지의 태양이 벌써 그리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뜨거움은 자칫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하는 존재입니

다. 지난여름의 해변이나 산에서 만들었던 아름다운 추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뜨거운 태양에 노출된 여러분의 피부는 여

름을 단지 고통으로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한여름을 떠올리

는 어휘인 ‘땀띠’와 ‘뙤약볕’의 어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

제어 ‘땀띠’와 ‘뙤약볕’의 정의를 국어사전에서 소개합니다.

￭ ‘땀띠’와 ‘뙤약볕’의 정의

땀띠 명사 의학 땀으로 피부가 자극되어 생기는 발진. 좁쌀크

기의붉은색또는무색발진이오밀조밀하게돋아가렵고따

가운데, 특히살과살이맞닿는부위에땀이고여있을때많

이 생긴다. 【＜되＜되야기＜훈몽＞←+되야기】

뙤약볕 명사 여름날에 강하게 내리쬐는 몹시 뜨거운 볕.

현대의 국어사전에 실린 ‘땀띠’와 ‘뙤약볕’의 정의를 보면 이 두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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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로 연관이 없는 어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소급하

여 이들 어휘의 형성을 추적하면 어원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땀띠’의 역사적 형태를 추적하다 보면 ‘뙤약볕’의 어원적 정체에 다가

설 수 있습니다.

2
국어사전의 정의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땀띠’의 중세 국어

형태는 ‘되야기’이며, 이 말은 ‘+되야기’로 분석됩니다. ‘’은 현대

국어 ‘땀[汗]’으로 이어지는 단어이지만, ‘되야기’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

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중세 및 근대 국어 문헌에서 ‘되야기’의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세 및 근대 국어의 문헌에 나타나는 ‘되야기’

되야기 내여 잇더니(出疹子來)《번역노걸대 하:53》

되야기 낫더니(出疹子來)《노걸대언해 하:4》

되야기(疹子)《역어유해 상:62》

‘되야기’는 질병에 의하여 살갗에 부스럼처럼 불긋불긋하게 돋는 것

을 말하며, 다른 말로는 ‘두드러기’나 ‘마마꽃’이라고 합니다. ‘되야기’는

이와 같이 단독으로 쓰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과 합성어를

이루어 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되야기’의 의미를 고려하면, ‘되야

기’는 뜨거운 여름철에 비정상적인 과도한 땀[汗]에 의해서 피부에 생

긴 불긋불긋한 발진(發疹)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당시의 언

중에게는 일종의 질병으로 인식되었다는 것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

다. 역사적으로 ‘도야기’의 변이 형태를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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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야기’의 세기별 변화 형태 출현 양상1)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되야기 X O X X X X

야기 X X O O X X

도약기 X X O X X X

도역 X X O X X X

되 X X X O X X

 X X X O O X

 X X X X O X

 X X X X O X

듸 X X X X O X

땀띠 X X X X X O

￭ 문헌 용례

되야기 불(疿)《훈몽자회 중:33》

역이도제리과도약기과니《언해두창집요상:15》

리과 도역이라《언해두창집요 상:15》

야기(起疿子)《역어유해 상:62》

되 돗다(起疿子)《동문유해 하:8》

 불(疿)《왜어유해 상:51》

《한불자전 466》

《광재물보 형기:2》

듸《광재물보 형기:5》

땀띠《표준국어대사전》

1) 자세한 문헌 용례는 21세기 세종 계획 누리집(http://www.sejong.or.kr)에

서 한민족 언어 정보 검색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를 해당 누리집에서는 16세기와 18세기에 출현하는 형태라고 하였지

만,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16세기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홈페

이지의 정보를 조심스럽게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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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역사적인 변화 형태를 참조하면 17세기의 ‘도역’이 주목됩

니다. 아울러 현대 국어의 ‘뙤약볕’을 참조하면 중세 국어의 ‘되야기’는

어근(語根) ‘되약[疹]’에 접미사 ‘-이’가 첨가된 파생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야기’는 최종적으로 ‘[汗]+되약[疹]+이(접

사)’의 구조로 분석됩니다.

‘되야기’와 함께 ‘야기’나 ‘도야기’라는 변이 형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세 및 근대 국어에서 ‘되’는 현대 국어의 ‘되’와

발음이 같지 않습니다. 중세 및 근대 국어의 ‘되’는 [toj]로서 ‘ㅚ’가 하

향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는 반면에 현대 국어의 ‘되’는 [tø]로서 ‘ㅚ’가

단모음으로 발음됩니다.2) 그러므로 중세 및 근대 국어에서 ‘되야기’는

[tojjagi]로 발음되고, ‘도야기/도약이’는 [tojagi]로 발음되어 반모음 [j]

의 겹침이 있거나 없거나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반모음 [j]의 겹침은

표면 발음에서 청각상의 차이를 거의 일으키지 않으므로, ‘되야기’와

‘도야기/도약이’는 역사적인 변화 형태라기보다는 공시적인 변이 형태

로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야기’의 ‘’는 현대 국어의 ‘또’와 발음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야기’는 ‘’과 ‘도야기’가 합성되면서 사잇소리가 개입되어 경음화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 및 근대 국어에서 사잇소리 현상에

의한 경음화는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

다. 근대 국어 이후의 형태를 참조하면, 중세 국어의 ‘되야기’도 실제

발음을 충실하게 나타냈다면 ‘야기’로표기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8세기 근대 국어의 문헌에 나타나는 ‘되’는 ‘되야기’의 완전한 4

음절 형태에서 ‘되’의 2음절 형태로 축약된 것입니다. 이미 근대 국어

의 시기에도 낱말을 축약시켜 사용하는 경제성의 원리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

2) 현대 국어의 ‘되’는 흔히 ‘돼[twɛ]’나 ‘뒈[twe]’로도 발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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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되’가 바로 현대 국어 ‘땀띠’의 형태적 원조입니다. ‘되’가

18세기 및 19세기의 ‘, , 듸’ 등을 거쳐서 현대 국어의 ‘땀띠’

가 된 것은 ‘’의 모음 ‘ㅡ’가 탈락한 까닭이며, 이것은 현대 국어에서

‘영희’를 [영히]로 발음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3) 중세 및 근대 국

어의 ‘ㅼ’을 현대 국어에서 ‘ㄸ’으로 표기하는 것은 형태의 변화가 아니

라 단지 맞춤법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을 마련하면서 국어의 경음을 합용 병서인 ‘ㅺ, ㅼ, ㅽ, ㅾ’ 등이 아닌

각자 병서 ‘ㄲ, ㄸ, ㅃ, ㅆ, ㅉ’ 등으로 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

라 종래의 ‘ㅼ’을 ‘ㄸ’으로 표기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이제 ‘뙤약볕’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뙤약볕’은 중세 및 근대 국어의

문헌에 그 역사적인 소급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중

(言衆)이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

다. 무엇보다도 현대 국어에서 단독어로 사용하지 않는 ‘뙤약’이라는 한

정어(限定語)를 ‘볕[陽]’에 덧붙여 합성어를 만들었다는 사실로부터 ‘뙤

약볕’이라는 말의 유래가 상당히 오래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볕’이라는 단어도 중세 국어에서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아마도 근대 국어를 전후한 어느 시기에 ‘

약볕[뙤약볕]’이라는 단어가 조어(造語)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뙤약볕’은 단지 ‘두드러기’라는 증상에 직접 관

련되었다고 하기보다는 ‘땀띠’와 연관되어 조어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

니다. 즉 ‘뙤약볕’은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볕’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해

석보다는 ‘(뜨거운 햇살에 의하여) 땀띠를 일으킬 만한 볕’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뙤약볕’은 ‘되야기’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단어를 바탕으로 하여 조어된 합성어라

3) 근대 국어 후기에 ‘’는 ‘[땀띄]’와 발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대

국어 시기에 제1 음절의 ‘ㆍ’는 ‘ㅏ’로 바뀌었고, 제2 음절 이하의 ‘ㆍ’는

‘ㅡ’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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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리적인 추측이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되약볕’이 아니고 ‘뙤약볕’인 이유에 대해 언

급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되약볕’이었는데 단순한 어두 경음화에

의하여 ‘뙤약볕’이 되었다고 한다면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되

야기’란 말이 잘 쓰이지 않고, ‘되야기[야기]’란 합성어가 활발하

게 사용되는 상황에서 언중들은 ‘’을 제외한 경음화된 ‘야기’ 또는

‘약’이라는 형태를 단독 형태로 추출하여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

다. 이것은 문헌상의 출현 여부에서도 방증되는 것이기도 하며, 앞에서

언급한 ‘뙤약볕’의 조어론적 입장과도 합치되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뙤약볕’은 그 조어(造語)의 출발에서부터 ‘되약+볕’이 아니라 ‘약+

볕’의 구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3
지금까지 ‘땀띠’와 ‘뙤약볕’의 어원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아울러 두

단어의 형태론적 측면에서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땀띠’의 ‘띠’와

‘뙤약볕’의 ‘뙤약’이 원래 같은 말이었다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

용입니다. ‘땀띠’의 ‘띠’의 형성은 ‘야기’의 3음절을 1음절 ‘’로 줄이

는 경제성의 원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뙤약볕’의 형성은 ‘되

야기/되약’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이후에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추론

등이 오늘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에 대한 설명은 항상

실증에 근거하지만은 않습니다. 실증에 더하여 논리적인 추론이 전개되

며, 여기에 설명력이라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원론은 본질적으로 언어

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에서

실증을 보충할 만한 설명력이 필요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

의 비판적 읽기에 대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제 ‘땀띠’를 야기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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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뙤약볕’이 뜨거운 여름도 지나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창

가에서 독자 여러분의 서늘하고도 매서운 눈매가 독서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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